
Diptyque의 식물도감이 감미로운 미각적 향기들로 
한층 풍성해집니다

홈 프래그런스의 선구자인 동시에 아이코닉 브랜드의 명성을 누리는 Diptyque가 미각을 
테마로 하는 단독 협업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딥티크 파리지앵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는 프랑스식 생활 예술을 조명하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 
베를레의 달달한 디저트로부터 영감을 받아 재해석된 클래식 센티드 캔들의 그윽한 
향기를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클래식 캔들이 4종의 미각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Diptyque는 파리 생제르망 가 34번지에 초기 부티크를 오픈한 지 2년 후인 1963년도에 
브랜드 최초의 센티드 캔들 3종을 소개합니다 : 바로 떼 (Thé)와 까넬르 (Cannelle) 및 
오베핀 (Aubépine)입니다. 그로부터 Diptyque의 클래식 캔들은, 독특한 후각적 경험 
속으로 빠져드는 부동의 여행,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선사하는 마법의 장을 열어 줍니다. 
이제 Diptyque는 브랜드의 미각적 향기 팔레트를 보강해 줄 새로운 프래그런스들로 
구성되는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본 컬렉션은 감각에 
대한 예찬인 동시에 절대적인 미각적 세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며 
Diptyque풍의 디저트 시간을 즐겨 보는 것입니다. 	
카페 베를레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 된 메종 드 카페 (maison de café)인 동시에 파리 
최초의 브률르리 (brûlerie : 커피 원두 볶는 상점)로서, 188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Diptyque 와 카페 베를레와의 협업은 바로 뛰어난 상상력을 자랑하는 이 두 소울메이트 
간의 즐거운 만남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베를레 가문에 의해 설립된 이 카페는 수제 커피 
원두 볶기 전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어 온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제 진정한 미각의 
대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품질의 커피로 드높은 명성을 누리는 카페 베를레는 
Diptyque와 함께 진정성과 탁월성 및 여행에 대한 열정을 공유합니다. 간주곡 한 곡이 
흐르는 사이, 카페 베를레의 풍미와 Diptyque의 후각적 노하우가 서로 융합되어 복잡한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유니크한 감각적 경험을 창출해 냅니다. 

미각의 에술,
LE CAFÉ VERLET(카페 베를레)

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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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종의 « 싱글 오리진» 커피 팔레트를 자랑하는 카페 베를레의 메뉴로부터 영감을 
받아 고안된 본 컬렉션의 프래그런스들은 바로 카페 (Café : 커피), 샹티이 (Chantilly : 
생크림), 비스킷 (Biscuit : 비스킷), 프루트 꽁피 (Fruits Confits : 설탕에 절인 과일)
의 4종 향기입니다. « 카페 »는, 볶은 시리얼 노트와 어우러져 한층 강렬해진 볶은 원두 
커피향으로 카페 베를레의 아늑한 분위기를 전달해 주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에스프레소 
한 잔을 음미하는 기쁨을 상기시켜 줍니다. « 샹티이 »는 미세한 바닐라향이 어우러진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전달해 주면서 거품낸 생크림의 부드러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 비스킷 »는 카페 베를레의 시그니처인 gâteaux de voyage (갸또 드 보야주)의 스파이시 
노트와 파출리의 감싸안는 노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향기를 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및 Diptyque 부티크에서만 판매되는 « 프루트 꽁피 »는 상탈 우드와 파출리 및 
밤 노트와 어우러진 맛있는 자두의 새큼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전통적 설탕절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고안된 본 향기는 과육과 설탕 시럽의 진미 과즙 간의 섬세한 마력을 떠올려 
줍니다. 이 새로운 향기들은 부드럽고 달콤한 동시에 세련된 후각적 여행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예술가의 시각을 동반합니다. 

본 리미티드 에디션은 예술가의 시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완전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컬렉션의 라벨과 유리자(jar) 및 케이스들은 영국 아티스트 클라임 
에번든 (Clym Evernden)의 상상력과 삽화를 통해 생기를 얻게 됩니다. 본능적이고 
창의적인 데생들을 통해 재발견해 보는 클래식 캔들은 카페 베를레와 Diptyque의 
초기 부티크의 건물 정면들이 반복적으로 서로 마주하는 환상적 파리 시내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영국풍 유머감각과 시적 터치가 깃든, 캔들 향기들에 대한 미묘한 암시가 본 
컬렉션의 개성을 드러내 보여 주면서 아티스트의 데생들을 한층 풍요롭게 합니다. 

Diptyque와 카페 베를레의 협업으로 고안된 이 미각적 캔들들은, 감각적인 즐거움과 
파리 특유의 세련미가 어우러지는, 달콤한 미각적 순간에 대한 진솔한 예찬입니다. 
독특한 후각적 경험이 마치 즐거운 휴식시간처럼, 진미의 세계를 마음껏 음미할 수 있는 
딥티크 파리지앵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 컬렉션은 4월 2일부터 브랜드의 모든 부티크 및 인터넷 사이트 
www.diptyqueparis.com. 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페 베를레 (Café Verlet)에 대하여

1880년에 설립된 카페 베를레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 된 메종 드 카페 (maison de café)
인 동시에 파리 최초의 브률르리 (brûlerie : 커피 원두 볶는 상점)로서, 미식을 즐기는 
애호가들에게 전세계로부터 들여온 30여종의 싱글 오리진 커피와 또 다른 30 여종의 
티를 맛보입니다. 팔레 로얄 지구에 있는 메종 베를레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커피 원두를 직접 볶아서, 균형을 이루는 최상의 부드러움, 맛의 완벽한 조화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생또노레 길 256번지에 위치한 카페 베를레에서는,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찾아 
오는 미식가들이 1920년대 파리를 연상케 하는 데코 속에서 잠시 취하는 휴식을 통해 
커피와 함께 초콜릿 또는 제철 페이스트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

Biscuit (비스킷) 센티드 캔들
Café (카페) 센티드 캔들

Chantilly (샹티이) 센티드 캔들
Fruits Confits (프루트 꽁피) 센티드 캔들

캔들 70g 3종 세트


